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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&G, 영진약품 인수 초읽기 돌입!
수도약품은 DDS텍과 인수협상 … 한일약품은 미국 BMS와 접촉

제약업계에 불고 있는 인수ㆍ합병(M&A) 바람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르면 이번주 1개 제약기업이 매각되

고, 8-9월 또 다른 제약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.

제약업계에 따르면, 수도약품과 영진약품, 한일약품 등 상장 제약기업 3곳이 매각 등을 위한 실사를 받고 있

거나 실사를 마친 뒤 최종 매각계약을 앞두고 있다.

우선 수도약품은 바이오벤처기업인 디디에스텍(대표 장시영)과 매각을 위한 세부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

있다. 디디에스텍은 현재 수도약품 최대주주인 우기혁 회장의 지분 49만1000여주(20.21%)를 100억원 이상에 

인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. 수도약품 주가(7월11일 종가 6790원)에 200% 이상 프리미엄

이 붙은 셈이다.

디디에스텍 관계자는 KTB네트워크(디디에스텍 지분 26% 보유)를 상대로 7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

인수자금을 확보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

또 인수에 성공하면 디디에스텍이 연구개발을 하고 수도약품은 신제품 판매를 맡는 방식으로 끌고 갈 계획

이다.

디디에스텍은 약물전달기술(DDS)을 기반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, 2002년 중소 제약기업 생산시설

을 인수해 벤처형 제약기업로 변신했다. 수도약품은 2002년 200억원 매출을 올린 중소 제약기업이다.

화의상태인 영진약품(대표 박형용)은 KT&G와 피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받고 있다.

7월 초 시작된 실사는 이번주 완료될 예정이며 7월 말께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 8월 중 인수 여부가 결정

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영진약품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부채의 상당 부분을 KT&G가 갚아주는 것을 전제로 지분을 주는 쪽으로 

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영진약품 관계자는 7월 말께 KT&G의 구체적 협상안이 나올 것이며, 영진약품의 주요 주주 및 채권단의 입

장을 토대로 8월 중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.

서울보증보험이 최대주주(2002년 말 11.10% 보유)로 있는 영진약품은 2002년 7.1% 성장해 830억원의 매출

을 올렸다.

한일약품(대표 김영남)은 미국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(BMS)가 7월 초부터 실사를 하

고 있다. 한국BMS은 M&A, 제품 공동마케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휴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사중이다.

한일약품은 7월 중 한국BMS 쪽에서 어떤 형태든 제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한일약품은 23.71%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이며 2002년 497억원 매출을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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